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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길

Korean Trail 72nd Story

진천 초롱길

돌다리 넘어 그늘진 수변을 따라 걷다
폭염에 문밖으로 나서기가 두려워진다. 따가운 햇볕 아래 조금만 있어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여름에도 걷기 좋은 길들이 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초롱길도 그중 하나다. 수변을 따라 펼쳐진 시원스러운 풍광에 몸과 마음이 
청량해진다. 경사가 급하지 않고 코스 길이가 짧아 힘도 적게 든다.

글 임동근 · 사진 조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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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숙이고 지나가게 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을 가르쳐주는 소나무

건 너 지 른 

배다리와 흡사하

다. 다리는 길이가 약 95

ｍ, 폭이 3.6ｍ지만 사람이 걸

을 수 있는 가운데 공간은 80㎝에 

불과하다. 다리에서 마주치면 한 명

은 다리 날개 쪽에 비켜서야 한다.

농다리를 건너면 계단 길과 완만한 

비탈이 나타난다. 어차피 만나는 길

이어서 어디로 가나 상관없다. 계단 

길로 전망대에 올라 뒤돌아서자 농다

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정말이지 

거대한 지네가 꿈틀거리며 물을 건너

는 것 같다. 전망대 뒤편을 보면 붉은색 

화살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다. 안내판에는 

임장군이 다리를 놓기 위해 바위를 메고 말

에 올라 고개를 내려오다 무게 때문에 말과 임

장군의 발자국이 바위에 찍혔다는 설명이 담겨 있

다. 아무리 봐도 발자국 모양은 찾기 어려웠다.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북 증평에서 진천으로 

달리다 보면 오른편으로 물줄기를 시원스럽게 쏟아

내는 폭포가 눈길을 끈다. 폭포 꼭대기에는 ‘생거진천’

이란 글씨가 보인다. 이 폭포 아래 진천 최고의 명소인 

농다리가 놓여 있다. 고속도로 한쪽에는 진천 농다리를 홍

보하는 커다란 세움 간판도 있다.

초롱길은 농다리 동쪽에 있는 초평저수지의 수변에 놓인 1.1㎞

의 데크 길을 말한다. 이 길을 걸으려면 농다리를 지나야 한다. 초

롱길은 초평저수지와 농다리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초롱

길만 보면 거리가 아주 짧지만 농다리와 초평저수지 사이에는 등산로

와 임도가 다양하게 있어 코스를 원하는 대로 짜서 걸을 수 있다.

물소리 시원한 천년 농다리

출발지는 인공폭포가 마주 보이는 농다리 주차장. 출발지점에 서자 완만하게 

곡선을 그린 농다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농다리는 고려 때 세워진 우리나라에

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다. 자그마치 천년의 세월을 버텨냈다고 한다.

이상임 문화관광해설사는 “농다리는 진천 지역 호족으로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임

희 장군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농다리는 대바구니 농(籠) 자를 쓴다. 대바구니처럼 짜인 돌과 돌 사이로 물이 빠져나간

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하늘에서 보면 지네가 기어가는 모습을 닮아 ‘지네다리’, 백곡

저수지의 수문을 열면 다리가 물에 잠겨 ‘수월교’(水越橋)라고도 부른다.

농다리에 발을 디디자 시원한 바람이 지나며 더위를 씻어준다. 다리를 건너다보면 물소리가 

청량하다. 다리는 구조가 독특하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길쭉하게 쌓아 올린 돌무더기의 가

운데 부분을 기다란 돌이 잇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배를 한 줄로 띄워 놓고 그 위에 널판을 

www.yonhapimazine.com  I  103  

1 미호천을 가로지르는 진천 농다리
2 농다리에서 용고개로 향하는 비탈길
3 임장군과 말의 발자국이 찍혔다는 바위

1

2 3



104  I   August 2019  www.yonhapimazine.com  I  105  

옛 초평저수지 수문을 이용해 만든 하늘다리

 수변 길 따라 걷는 초롱길

 야트막한 고갯길을 오르면 용고개다. 일대의 

지형이 용의 모습을 닮았는데 이곳은 용의 허리

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도에서 보면 초평저수지의 모

습이 정말 용을 닮았다. 이 고개에 길을 내자 마을이 망하고 용

이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 ‘살고개’라고도 불린다. 이후 사람들은 마을의 안녕

을 기원하기 위해 고갯마루 오른쪽에 서낭당을 조성했다고 한다. 커다란 나무 그늘에 돌로 쌓은 단

이 있고, 나무에는 오색 천이 걸려 있다. 최근 서낭당 왼쪽에는 용 조각을 매단 솟대가 세워졌다.

고개를 내려가자 물이 가득한 초평저수지가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1년에 3∼4차례 연주회가 열리는 야외

음악당을 지나 왼편으로 들어서면 이제 초롱길이다. 수변을 따라 난 나무 데크에는 햇볕을 가리는 나무 그

늘이 드리워져 있다. 초롱길을 걷는 

내내 초록빛 저수지와 봉우리가 어깨동무한다. 중간중간 쉼터

도 있어 풍광을 바라보며 쉬기 좋다.

쉼터 한 곳에는 진천 앞에 ‘생거’가 붙은 연유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진천과 용인에 생년월일이 같은 

추천석이란 사람이 있었다. 저승사자가 용인의 추천석 대신 진천에 사는 추천석을 데려가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다. 이미 

장사를 지낸 탓에 돌아갈 수도 없었다. 저승사자는 용인의 추천석을 데려와 그의 몸에 진천 추천석의 영혼을 넣어 환생시

켰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원님에게 데려가 판결을 요청했다. 원님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천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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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확실하므로 살아서는 진

천에 살고, 죽어서는 용인으로 돌

아가라고 판결했다. 이후 ‘생거진

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이

란 말이 생겼다고 한다. 진천과 용인에 

사는 두 아들이 어머니를 서로 모시겠

다고 하자 원님이 “진천에서 살다가 죽어

서는 용인에서 제사 지내라”고 했다는 데

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수변 길 끝에선 길이 93ｍ의 하늘다리가 저수

지 위를 가로지른다. 옛 저수지 수문의 남겨진 

구조물을 이용한 흔들다리다. 최근 등장한 아슬

아슬한 출렁다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스릴을 즐길 

수 있다. 다리 주변에서 한가롭게 카야킹을 하는 이

들도 볼 수 있다.

다리 건너에는 초롱길 탐방객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마

련돼 있다. ‘이영애’, ‘아이유’, ‘송혜교’ 이름표를 단 진천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매점 앞으로는 파라솔

을 펼친 탁자가 놓여 있다. 

초롱길은 여기서 끝나지만 길은 초평호전망데크(1.4㎞), 붕어

마을(2.9㎞), 한반도지형전망공원(5.4㎞)까지 계속 이어진다.

발아래 펼쳐진 초평저수지

발길을 돌려 하늘다리를 건넌 후 수변탐방로를 700ｍ쯤 걸으면 쉼

터가 나타난다. 쉼터 뒤편으로 향하면 농암정으로 향하는 비탈이 시

작된다. 농암정까지의 거리는 600ｍ. 탐방길 최대의 난코스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경사가 꽤 급하지만, 바닥에 굵은 밧줄을 ㄹ 자로 놓거

나 멍석을 깔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나뭇잎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우거져 햇볕도 막아준다.

15분 정도 비탈을 오르면 팔각정 전망대인 농암정에 도착한다. 2층에 오르

자 초평저수지와 초록빛 봉우리가 발아래 펼쳐진다. 무척 시원스러운 풍경

이다. 바람도 제법 시원하게 불어와 이마에 맺힌 땀을 씻어준다. 아쉽게도 

농다리는 나무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잠시 초평저수지의 풍광을 감상하다 비탈길을 내려간다. 나무 사이로 농다

리가 유려하고 독특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비탈길은 말 발자국 바위

가 있는 전망대로 곧장 이어진다. 농다리를 다시 한번 감상한 후 인공폭포 

쪽으로 향했다. 80ｍ 높이에서 물줄기를 쏟아내는 폭포 앞에는 징검다리

가 놓여 있다. 징검다리를 건너며 바라보는 농다리와 주변 풍광이 꽤 운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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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암정에서 바라본 초평저수지 전경
2 미호천변에 있는 인공폭포와 돌다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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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다리 옆에 나무가 멋지게 휘어져 있다.

3 1년에 3∼4차례 연주회가 열리는 
야외음악당

4 초롱길 끝에 있는 
길이 93ｍ의 하늘다리

5 하늘다리 건너 휴식 공간. 진천 시니어클럽 어르신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다.

6 초롱길 중간 쉼터에서 농암정으로 가는 오르막길

7 초평저수지가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농암정

8 농다리 인근에 있는 인공폭포

2 용이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용고개의 서낭당

진천농다리 야외음악당

농다리전시관

하늘다리

농암정

쉼터

중부고속도로

1

7
8

2
3

4

5

6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진천 시니어 카페

초평호

미호천

인공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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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부른다

Tip 

생거진천자연휴양림(rest.jincheon.go.kr)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숙박 시설 이용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다. 

수건, 비누, 칫솔, 치약 등 개인 위생용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매주 월요일은 쉰다.

[ 문의 ]
생거진천자연휴양림 ☎ 043-539-3551∼4

[ 이용 요금 ]
산림문화휴양관(성수기/비수기) 4인실 7만3천원/4만원, 

6인실 8만9천원/5만원, 12인실 15만7천원/9만원

숲속의집 5인실 9만원/5만원, 10인실 16만5천원/10만원

연립동 6인실 8만9천원/5만6천원, 20인실 22만원/13만원

백곡참숯바비큐장(숯, 철망 1회분 포함) 

정자형 5만원, 탁자형 3만5천원, 연립형 2만5천원

생거진천자연휴양림은 진천군 진천읍에서 차로 북쪽 20분 

거리에 있는 무제산(574ｍ) 자락에 위치한다. 진천읍에서 초

록빛 들판을 지나 산봉우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날 것 

같지 않은 도로를 한참 달리면 모습을 드러낸다. 관리사무

소를 지난 후 고갯길을 넘으면 숙소들이 산자락에 평온하게 

들어앉아 있다.

넓은 주차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는 산림문화휴양관과 

연립동이 들어서 있고, 계곡 옆 도로를 따라 오르면 숲속의

집이 숨은 듯 하나씩 고개를 내민다. 

산림문화휴양관 뒤편 싱그러운 숲속에는 숯불바비큐를 즐

길 수 있게 파라솔 달린 탁자, 바비큐 그릴이 마련돼 있다.

싱그러운 초록 숲속을 통과하는 등산로는 3개 코스가 있다. 

송림정을 왕복하는 1코스는 아이들과 함께 걷기 좋은 길(2

㎞)로 1시간이 걸린다. 각종 나무와 수생식물로 꾸며진 습체

원을 갔다 오는 다람쥐와 개구리가 반겨주는 길(2.3㎞)은 1

시간 30분, 무제봉 정상을 왕복하는 소나무와 철쭉이 반겨

주는 길(5.2㎞)은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

관리사무소 바깥으로 계곡을 따라선 백곡참숯바비큐장이 

있다. 휴양림에 숙박하지 않아도 예약한 후 정자형, 탁자형, 

연립형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휴양림에 숙박하면 곳곳에 있는 텃밭에서 상추, 깻잎,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수확해 먹을 수도 있다. 상추와 깻잎은 객

실당 20장 미만을 딸 수 있으며 고추는 5개, 방울토마토는 10

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수영장 규

모는 10x15ｍ이며, 만 7∼13세 어린이를 최대 50명까

지 수용할 수 있다. 

생거진천자연휴양림

수려한 풍광 속 평온한 휴식처
생거진천자연휴양림의 첫 느낌은 평온함이다. 사방을 감싼 초록빛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하다. 
숲 사이에 들어선 깔끔한 숙소에 머물고 고즈넉한 산책로를 걷다 보면 
심신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글 임동근 · 사진 조보희 기자


